
녹색성장이 차세대 성장동력 77%
Deloitte, 에너지․화학․제지기업 이해도 높아 … 조직적 대응 취약

국내기업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oitte 안진회계법인이 최근 국내 1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1%가 저탄소 녹색성

장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2009년 1월 입법예고한 녹색성장기본법이 기업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65.7%의 기업이 보통 또는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영향을 받는 분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24.2%),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지원(20.4%), 환경친화적 세제개편(19.4%) 등을 꼽았다.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했거나 현재 수립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36.1%, 법안이 통과한 후

대응책을 수립하겠다는 응답은 36.1%로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했다.

그러나 관련 전담팀을 보유하거나 조직을 설립할 예정인 기업은 17.6%에 불과해 조직적인 대응은 아직 미

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71.4%는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

지 않는 범위로 조절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자원, 화학 및 제지기업들이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환 Deloitte안진 녹색경영센터장은 “최근 기업들의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기업과 에너

지, 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녹색경영이 본격화됐다”며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인프라 구축은 미흡

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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